
기고문 지방지< / >

행정중심복합도시

모두가 일궈냈다.忠淸人

심대평

충청남도지사( )

우여곡절 끝에 지난 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2 「 ․
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막판 국회통과에.」

대한 여러 변수가 있어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을 비단 나뿐 만이 아니

었으리라 이 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나는 지난 해 월 일이. 10 21

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이날은 상상하기도 싫은 헌법재판소 특별법. ,「

위헌 결정 이라는 그야말로 충청인의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순간,」

이었다 그날부터 정확히 백 일이 지난 일 우리는 신행정수도보다. 1 31 2 ,

는 다소 미약하지만 신행정도시라는 값진 결실을 얻어냈다 아니 쟁취.

했다.

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열어 놔

이제 충청도의 한복판 연기공주지역에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중․
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될 것이다 일부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현실을 부.

정하는 여진 이 있지만 큰 강물속의 한 포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( ) .餘震

리 충청인들 중 일부에서도 불만 속에 걱정하는 모습이 감지된다.

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 자조 하기도 한다 그러나( ) .自嘲「 」

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여러 일을.

해냈다 배신감을 가슴으로 삭이면서 다시 시작했다 돌아오지 않는 메. .

아리를 알면서 산에 소리도 질러봤다 나이어린 소년으로부터 이 넘. 80

은 할머니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우리가 이렇.

게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충청권만 잘 살자는 욕심 으로만 비춰「 」



졌을 때이다 그럴 때는 조용히 눈물을 가슴에 숨기고 다시금 우리. “

가 하는 일이 결코 충청인만 잘 먹고 잘살자는 욕심이 아니다 라고 되“

새겼다.

이번 행정중심도시가 충청권에 유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

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열어놨다는 확신이다 이 사업의. .

정책적목표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,

화이다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여년 간 무려. 40

백여 개의 각종 시책을 펴왔지만 백약 이 무효 였다 이것5 ‘ ( ) ( )’ .百藥 無效

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두 다 초심으로 돌아가 이 정책목표.

의 실현에 몰두해야 한다 그 역할의 선두는 더 이상 중앙권이 아닌.

우리 충청권이 쥐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. .

모든 문제는 지금부터이다.

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로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

는 것이다 한번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자 신라가 경주에서 천년을. . 1 ,

고려가 개성에서 백 년을 조선이 서울에서 백 년을 영화를 누렸4 17 , 5 18

다 수도권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들은. .

지난 세월 누렸던 기득권과 우월감 자부심을 송두리째 빼앗길까봐 노,

심초사 했던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 나갈 때( ) .勞心焦思

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행정수도라는 소기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.

마지막으로 신 충청시대 를 활짝 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도.「 」

하면 느림보 철학이었다 좋게 말하면 청풍명월 을 즐기는 양. ( )淸風明月

반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화합할 줄 모르고 시대에 부응하지,

못하는 어리석음으로도 보여 질 수도 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충청인.

은 느림보도 아니요 멍청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, .

위대한 충청시대 함께 가자‘ ’

우리 충청도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바야흐로.



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젠 지역분권‘ , ’ .

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화두 앞에 충청인들의 역할과 능력이 심( )話頭

판대에 올랐다 신행정수도 추진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. ( )召命

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충청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, .

다 구국대열의 선봉에 섰다 느림보의 미학과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.

함께 일어서자 우리 충청인들이 똘똘 뭉쳐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.

열어가자 나라의 미래와 충청의 발전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지.

금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우리 모두 위대한 충청의 시. ‘

대 를 함께 실현하자’ .




